
폐수 배출단속 2원화가 문제
환경부, 대형사고 터질 때마다 지도·단속 집중·분산 되풀이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2원화돼 단속 효율성이 크게 떠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체계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

공업단지 배출업소는 환경관리청에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 외 배출업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

도록 이원화돼 있다.

또 일선환경기관의 미진한 단속기능을 보완하고 대형 환경오염사고의 효과적 대처 등 중앙정부 차원의 광

역적 환경오염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중앙단속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4대강의 수질보전을

위한 감시단속을 위해 4대강 환경감시대를 환경부, 관계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관리업무의 중심축을 이루는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체제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소관기관

을 달리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권한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이

관돼 왔다.

1992년 7월 이전에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권한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분해 관리했는데,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는 공단지역 및 공단 외 3종 이상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을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환경관리청 관할사업장외의 배출업소를 관리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단위:개,건,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 1
점검업소수 73 ,988 76 ,746 77 , 144 76 ,988 74 ,460
위반업소수

(위반율 )
5 ,053
(6 .8 )

4 ,46 1
(5 .8 )

4 ,730
(6 . 1)

5 ,949
(7 .7)

5 ,099
(6 .8 )

조치

내역

개선명령 3 ,088 2 ,579 2 ,657 2 ,638 1,842
조업정지 / 폐쇄 958 913 1,096 1,4 13 1,476
경고 및 기타 927 88 1 883 1,754 1,605
순수고발

( 병 과 )
80

( 1,027)
88

( 1,017)
94

( 1,075)
144

( 1,908 )
176

( 1,296 )

+ ( ) 안은행정처분과고발을병과한수

그러나 1992년 7월부터 1994년 5월까지는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폐수 배출업소관리를 지방

자치단체로 일원화했고, 1994년 5월 이후에는 1994년 1월 낙동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배출업

소에 대한 권리권한을 환경부로 다시 환원했다.

환경부는 공업단지 업소를, 지방자치단체는 공업단지 외 업소를 관장하고 있다.

또 한강 등 4대강 유역의 상수원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중앙 및 지방의 합동감시체제

인 4대강 환경감시대 설치·운영하고 있다.

중앙단속반의 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

구 분 199 7 1998 1999 2000 2 00 1
단속업소수 2 ,016 2 ,535 1,976 938 1,311
위반업소수 295 390 313 236 319
위반율 (%) 14 .6 15 .4 15 .8 25 .2 24 .3

한강환경감시대는 1997년 10월1일, 낙동강·금강·영산강감시대는 1998년 2월4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배출업소의 지도단속방향은 업소의 환경관리 자율기반을 조성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

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설치상태 및 위반횟수에 따라 청색·녹색·적색 등 등급을 부여

하여 차등 관리하고 있다.

4대강 환경감시대 감시·단속실적

구 분 1997 1998 19 99 2000 20 0 1
단속업소수 890 13 ,512 19 ,324 17 ,319 23 ,330
위반업소수 161 2 ,228 2 ,963 2 ,201 2 ,758
위반율 (%) 8 . 1 16 .5 15 .3 12 .7 11.8

또한폐수배출규모에따라 1종내지 5종으로구분해정기점검횟수를달리적용관리하고있으며, 환경질악화의

직접적요인인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초과등직접적인오염물질불법배출행위를엄격히단속하고, 고질적·악질

적위반업소등문제업소는데이터베이스화해정밀점검등특별관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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